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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9년 4월 11일은 
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

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

2019. 4. 9(화)
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자동차운영
보험과

담 당 자
·팀장 오송천, 사무관 문수빈, 주무관 송혜주
·☎ (044) 201-4861, 4872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자동차보험

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□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

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

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수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

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으며,

* 건강보험은 추나요법의 시술횟수를 환자당 연간 20회 인정, 초과시 비급여

ㅇ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

인정하고,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

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

필요한 진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

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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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 보도내용(중앙일보·한국일보 등, 4.9(화)) >

◈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... 한의사 “환자 치료권 박탈”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문수빈 사무관(☎ 044-201-48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